
신자들에게 공지하신 바 있었는데, 현재 광주지역의 

불행한 사태를 위해 기도를 부탁한다는 새로운 청원

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기경께서는 숫자를 

알 수 없는 사상자들을 낸 유혈사태

를 분명하게 언급하시며, 광

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시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언론이 모두 통제되는 상황

에서 이런 언급은 서울주보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 확인되지 않은 뉴스는 SNS

가 발달한 오늘에 못지않게 무분별하게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보도가 사람들을 더욱 불안

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것 같습니다. 

1980년 6월 8일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

일 주보 2면에 ‘구호보다 올바른 인식을’ 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글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

다. 주보는 지난주 명동대성당에서 사회복지회 주

관으로 광주사태 중상자들을 위해 헌혈이 실시되었

고, 수집된 혈액 및 약품과 함께 간호 수녀 8명과 의

사인 교구소속 김중호 신부가 광주로 급파되었다고 

전합니다. 이 언급만 보더라도 광주의 상황이 얼마

나 심각한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소식이지만 당시 광주에서 혈액이 

모자란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헌혈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

때 광주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헌혈뿐이라며 윤락여성들도 헌혈대열에 참여

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광주 상

황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광주인사

들은 서울대교구에서 급파된 신부·수녀들에게 자신

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의료지원이 아니라 광주의 

진실을 올바르게 알리는 것이라 말했다는 소식을 

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의 언론을 통해서는 정확한 피해자 수는 

물론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조차도 보도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주보가 광주민주화운동을 한

국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행한 사건

이라 규정한 점은 당시 시대 상황을 감안할 때, 용감

하다는 말로는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의의라고 생각

합니다. 모든 한국 언론에 재갈이 물려 광주라는 단

어조차 올리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서울주보가 이런 

주장을 실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40년 전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이 현재 군부가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

는 미얀마의 불행한 사태와 똑 닮아 참 마음이 아픕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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